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발표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먼저, 발표가 한달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원정

책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축제예산의 감소와 지원처의 변동으로 최종 축제예산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겨울축제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뉴챌린지 선정 결과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심사 총평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거인 앙갈로 그림(The Forest) 신창열

나는 거위 창작집단 멀쩡한 소풍 최여림

늙은개 극단 나무 기태인

똑똑똑 극단 북새통 김진희, 남인우

사슴 코딱코의 재판 엠제이플래닛 오준석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드라큘라와 음악선생님 간세쟁이 박연철

합! 공간서커스살롱 서상현

2023년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일찍 공모신청을 진행하게 되어 신청 작품 수는 조금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어 2022년에도 어린이 공연계에 있어서 새로운 창작의 흐름은 더욱 활발해진 것

을 느낄 수 있습니다. ACC 창제작 지원프로그램과 아르코의 아동청소년 창작지원 프로그램

의 힘을 받아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대면공연이 활

성화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창작의 에너지들이 작품을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

니다. 지난 3년 동안 아시테지 겨울축제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변화들을 지켜보

아 왔습니다. 어린이 연극이라는 틀이 확장되어, 무용, 전통연희, 서커스, 음악에서의 어린

이 공연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영유아,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더 섬세한 작품들이 등

장하게 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는 총 29개의 작품이 지원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지원서를 작성해준 모든 창작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은 꼼꼼히 신청서들을 읽고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가

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실연심사가 아닌 점에서 물론 작품의 진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

에 총 5개의 공식참가작품과 2개의 뉴챌린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축제예산의 감소로 

많은 작품을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심사의 결과와 상

관없이 이들의 작업들이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작품과 선정 작품들을 분류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성격 혹은 장르 신청작품 수 선정작품 수
연극 (희곡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연극양식) 7 1
인형극 (순수, 그림자, 복합 인형극) 9 2
마임, 서커스, 너버벌 퍼포먼스 1 1
참여형 공연 2 1
뮤지컬, 음악극 (노래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 8 2
전통연희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극적 공연) 1
무용 (순수 춤 공연, 댄스씨어터) 1

이중에서 아시테지 협회 회원단체가 20개 작품, 비회원단체가 9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올해
에는 연극과 뮤지컬 등 기존의 연극형식 외의 장르에서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도 장르간 경계를 조금씩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수들이 만난 공연, 발달 장애인들을 아이들의 눈높
이에서 만나려는 시도, 그림자의 정서적 표현이 도드라진 연극과 시각적 완성도에 돋보이는 
테이블 오브제 인형극, 관객참여형 뮤지컬, 새로운 개념의 서커스 등의 작품들이 이번 겨울축
제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공연들이 이 축제를 통해 소개되면 좋을 거 같
습니다. 

아시테지의 겨울축제가 단지 공연을 소개하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
다. 이제는 창작자들이 서로 더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시간들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린이 
공연은 배우나, 작가, 연출가들 혼자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함께 작업하는 배
우들, 무용수들, 시각작가들, 음악가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가운데 창
의적 순간들이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낯선 창작자들과의 만남은 창작의 관점을 넓혀주고 즐거
움을 가져다줍니다.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이런 만남의 장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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